
숫자로성북을보다 통계로말하는성북 vol.42
〮 〮

※ 자료: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, 제 38회 2023 성북통계연보,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

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, 장애인이 국가·사회에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

‘소득보장’43.9%, ‘의료보장’ 26.9%, ‘고용보장’ 7.9%, ‘주거보장‘ 6.5% 등으로 나타났다.

장애인이 국가·사회에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2020년에 비해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은 감소한

반면, 고용보장, 이동권 보장, 보육·교육 보장, 장애인 인권보장, 장애인 건강관리 등 다양한 영역의 욕구가

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 장애인의 35.3%는 일상생활 수행 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현재

일상생활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2.3%로 2020년 54.9%에 비해 높아졌다.

성북구 내 장애인 인구 현황을 파악해 보았을 때, 2023년 17,032명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

보이고 있으며,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. 장애 유형으로는 지체 장애

유형이 7,270명(42.7%)로 가장 높았으며, 그 다음으로는 청각 장애 유형이 2,630명(15.4%), 시각 장애

유형이 1,866명(11%)를 차지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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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자료: 2023 성북구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

-최근 1년간 ‘성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’를 방문한 주민(n=1,631)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편의성에

대해 7.57점으로 ‘대체로 편하다’라고 평가했다.

-권역별로는 정릉권(8.32점)에서 편의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, 돈암, 길음권(7.16점)에서 다소

편의성이 낮게 나타났다.

-최근 1년간 ‘보건소’를 방문한 주민(n=603)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편의성에 대해 7.27점으로

‘대체로 편하다’라고 평가했다.

-권역별로는 성북, 삼선권(8.70점)에서 편의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, 돈암, 길음권(6.34점)에서 다소

편의성이 낮게 나타났다.



※ 자료: 2023 성북구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

-최근 1년간 ‘도서관’을 방문한 주민(n=557)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편의성에 대해 7.41점으로

‘대체로 편하다’라고 평가했다.

-권역별로는 정릉권(9.04점)에서 편의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, 돈암, 길음권(6.50점)에서 다소 편의

성이 낮게 나타났다.

-최근 1년간 ‘문화체육시설’을 방문한 주민(n=516)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편의성에 대해 7.08점

으로 ‘대체로 편하다’라고 평가했다.

-권역별로는 성북, 삼선권(9.47점)에서 편의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, 돈암, 길음권(6.09점)에서 다소

편의성이 낮게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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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calltaxi.sisul.or.kr/

